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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물질 누출사고 14명 입원
전주, 재활용 처리작업 중 유독가스 발생 … 작업인부 17명 일시중독

쓰레기처리장에서 유독물질이 든 병이 깨지면서 새어나온 가스에 인부 17명이 일시 중독돼 병원에 입원한 

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.

전북 전주시는 “6월29일 정오께 팔복동 재활용 선별 처리장에서 작업하던 김모(51) 씨 등 17명이 유독물질

이 든 병 자루를 옮기던 중 병이 깨지는 바람에 악취와 유독가스가 발생하면서 두통 등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

로 옮겼다”고 밝혔다.

당시 작업중이던 인부들은 심한 구토와 두통 등을 호소했으나 병원 치료 이후 3명이 퇴원했고 나머지 14명

의 입원 환자들은 아직도 경미한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전주시는 J고교에서 과학 실험을 한 뒤 황산나트륨 등 화학물질을 분리하지 않고 포대자루에 담아 처리장으

로 옮겨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학교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중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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